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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수필문학의 비조 - 청천(��) - 김진섭(���, 1903-6.25 때 납
북)
김진섭은 목포시 남교동(죽동) 135번지에서 당시 무안감리서의 관리로 근무하던 김락헌
(경북 안동 출신)의 아들로 태어나, 양정고보를 마치고 일본으로 건너가 호세이(��)대
학 독문과를 나왔다.1926년 손우성, 이하윤, 정인섭 등과 해외문학연구회를 결성하여 해
외문학창간에 참여하였으며, 카프의 프롤레타리아문학과 대결하여 해외문학 소개에 진
력하였다.

평론 표현주의 문학론을 비롯하여 독일문학을 번역 소개하고, 귀국 후에는 지금의 서울대
전신인 경성제대 도서관 촉탁(��, 임시 공무원)으로 있으면서 서항석, 이헌구, 유치진
등과 극예술연구회를 조직하였다.

이때부터 수필을 쓰기 시작하여 생활인의 철학을 심도 있고 재미있게 표현함으로써 수필
문학의 새 영역을 개척하였다. 8·15 광복 후에는 서울대학교 도서관장, 서울대·성균관대
교수 등을 역임하였으며 1946년에는 『독일어 교본』을 엮어내기도 했다.

1947년에 첫 수필집 『인생예찬』을, 1948년에는 수필가로서 위치를 굳힌 수필집 『생활인의 철학』을 발간한 뒤, 1950년 논문집 『교양의
문학』원고를 출판사에 남겨놓고 6·25때 납북되어 지금껏 생사가 묘연하다.그의 수필은 일상의 생활을 철학의 차원까지 끌어올렸으며,
또 그것을 유려하고도 꾸밈없는 문체로 표현한 점이 특 징이다. 특히 그는 신문학 이후 문필인들의 여기(��) 정도로나 여겨왔던 수필
을 본격적인 문학의 장르로 끌어올림으로써 한국수필문학의 기틀을 다진 비조(��)로 불린다.

대표작으로는 [백설부], [주부송], [모송론], [교양에 대하여], [수필의 문학적 영역] 등이 있는데, 이 중 수 필의 문학적 영역은 한국수필
의 기틀을 잡는 명문장이자 그의 문학성을 가장 잘 드러낸 글로 꼽힌다. 1958년 신아사가 수필과 평론 40편을 골라 펴낸 『청천수필 평
론집』 등이 있다.현재 목포문학관 야외갤러리에 그의 생가터(목포시 남교동 135번지)에 있던 것을 옮겨온 표지석(우리문학기림회)과
김진섭 문학비(한국문인협회)가 세워져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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